
- 1 -

재림 앞에 스스로 낙심한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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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정 (부산 주믿음교회)

[평소에 저는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맞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지만  “이제 나와서 나를 맞

을

 때다.”라는 주일 말씀을 듣고서 부족한 지금의 제 모습 

그대로 재림을 맞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계속 눈

물만

났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내 사랑을 모르는 자여.

내 사랑의 외침을 잘 들어보아라.

나는 너에게 최상의 방법을 말하여 준 것이다.

너희가 최후의 재림 때 나를 맞을 수 있는

온전하고 완벽한 나의 방향임을 알라.

내 말은 나의 재림을 

온전히 맞게 하는 말씀이다.

이와 같은 말씀 속에

너희가 순종하고, 믿으며 희망을 찾아 따른다면

내가 각자마다 다 역사하여 줄 것이다.

나 예수가 너희 섭리 신부

한명, 한명의 깊은 세계까지

다 헤아리고 가장 잘 아는 신랑이니라.

그러한데 내 너희를 두고 어디를 가겠느냐.

나의 신부여. 

일어나 나를 바라보아라.

왜 낙망하여 눈물만 흘리느냐.

걱정 말아라.

염려 말아라.

내 너희 손을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내 생명주고 산 너희를,

내 사랑하는 너희를 여기에 두고

나 홀로 갈 수가 없구나.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사랑을 잡는구나.

그러니 이날까지 네 곁에 있지 않았느냐.

사랑은 언제나 온전한 것이야.

사랑은 늘 생명권의 삶이야.

사랑의 신랑이 네 앞에 왔노라.

나와 함께 이 길을 최선을 다해 가보자.

널 보자마자 내 아픔 씻기었고

기쁨의 주가 되었노라.

너와 내 앞을 막는 것이라면

네 눈이라도, 귀라도 막고 가리며 내게로 와라.

오직 나의 안에 거하여라.

내 말하지 않았느냐.

나 예수가 이곳에 있을 때

너를 신부단장 시켜주고 내 도장 찍고 갈 것이라고.

재림 전 육신의 시간은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이다.

이미 나를 맞아 나를 사랑하는 신부로 거듭나

나의 것이 되어서 뛰고 달리는 것이다.

이제 나는 선포하였다.

지금, 맨발로 달려 나와 나를 맞으라.

신랑으로 온 나, 예수를 

네 인생그릇에 모시며 나와 함께 살자.

너 혼자 가다가는 이 짧은 시간에 갈 길을 다 못가고

네가 처한 환난 앞에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이러한 자가 지금 나를 맞지 못한 자니라.

지금은 꽃단장 할 때가 아니라

맨발로라도 달려 나와 일단 나를 붙잡아야 할 때이다.

네 인생에 나를 붙들고 네 시간에, 네 사랑에, 

네 마음에 나 예수를 붙들어라.

나 예수는 재림 전, 나의 신부를 뽑아 취하고 

신부단장 시켜주고 있노라.

이것이 가장 빠르고 온전한 길이니라.

나를 모시고 붙들어야 기적처럼 역사가 일어난다.

부흥강사 통해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이라도

영으로 하고, 기도로 하고,

나와 함께 하니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것이다.

지금은 영으로, 기도로 나 만나

기적처럼 재림 단장 하는 때이다.

그리하려면 지금, 나 예수를 붙들어야만 하지.

그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니라.

지금 나를 맞지 못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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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없이는 다 예비하지 못한다.

나 예수는 가장 빛이 나는 신부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내 심정 맞게 발맞추어 앞으로 가자.

내게 감각 있게 나와야 한다.

너의 마음만 알아서도 안 되고

네 마음 가장 잘 아는 나 예수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한

다.

그리해야 나 잃지 않고 끝까지 간다.

사랑의 기준자가 되어라.

사랑의 뜻을 가진 자가 되어라.

다른 것 아니어도 좋으니

사랑만은 꼭 자진 자가 되어라.

내 심정 다해 내 뜻

너를 위한 내 뜻을 가르쳐줘도 

네 마음밖에 모르니 나 예수도 서운하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다시 말하여 풀어주었으니 나의 마음을 알아다오.

믿지 않으면 높은 산 정상에 다 오를 수가 없다.

네 길 믿지 않아 헛길로 가는 게지.

나 맞고 사는 인생,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이다.

(이것이)인생의 보화이다.

깨달아라.

나 주 예수가 말 하였다.

[ 이후에 제가

“인생의 감추인 보화가 바로 ‘주님을 맞고 사는 것’이

죠?

 깨달았어요, 주님.”하고 기도 드렸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깨달았으니 네 보화로 취하여라.

네 인생, 손대어 줄게.”말씀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다시 깨닫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

고

기도 드렸고, “사랑의 주니라.”하시며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


